
디특집 예절 

양파 국어 생활 

이 현 
〔서울대 3iL수， 언어 

억양이란 무엇언가? 

양”이란 낱말이 일상 생활에셔 자주 졌。1 고는 있A냐， 억양의 

에 판한 영획’한 캐념융 가진 사랑은 그리 많치 않다‘ 훤히 핵양해변 글월 

본 꽃에 얹히어 천달되환 부수척안 요소로셔 말하는 이의 기푼이나 강 

을 드러내는 표지로 알고 셨는 챙겼으아다. 7}령， “저 사랍은 억양야 우 

푹묵해써 썽 이 헬 깐마”싹먼카， “그 사람은 합샤로 상냥한 억 양융 지 녀 

호캄이 간다”와 갇은 말에서 우리는 일반있의 억양에 판한 이해용 엿 

보게 판냐. 물론 석양에 ;앞한 이같윤 통속적안 씨해카 갚좋환 것응 아니 

다‘ 바록 윤팍이 뚜렷하지는 앓E냐 상당헤 억양의 실체를 찰 파악하 

있다고 붙추 혔다. 

그러냐 억양윷 천문석으로 연쿠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억양획 질체와 

키눈여1 판한 좀더 명확하고 분병한 정의짜 있어야 한다. 커혼척.E...로 

이란 “쌀휘 가략로 정섹할 수 있다. 읍악에 가락이 였듯이 안 

간의 얄에도 목소리의 높낮이 (pitch)카 염어내는 말의 가락이 있양 것이 

다. 이짜 갚이 양에 없혀세 나타나는 가락이 바않 억양야 

그러딛 썩양은 누섯으로 구성되어 있튼가를 췄λl 찰혀 축쫓 필요7r 있다. 

앞에서 억양윤 높낮이가 협액 내는 각럭이라J 하었다. 즉， 목소려씩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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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또는 ￡ξ철하여 이 

,!?l 높낮이 내는 

는가락이 

성대의 

이려 

성대의 

수가 클수록 목소리는 높아지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옥소리는 낮아진다. 

성악에서 발성 훈련을 할 해에 [아]라는 흘소리를 발음하면서 도， 례， nl .. 
짜， 졸， 라， 시， 도에 음계를 노해한 수 있는 것은 바.5!:. 음정에 맞케 /생 

τ써 외 진동을 죠찢하 해 운이 다 마찬가지 로 안어 해 서 도 낱얄야 

발음하변서 똥λ1 에 성 대 획 찍징 수를 적 철하제 싸감함~로써 

그혜의 상황에 맞는 억 양올 이루어 내게 펀다. 다만 음악의 가락과 언어 

의 가락안 억양은 성척이 다르다. 음악의 가락은 도， 레， 미， 파 퉁의 음 

짜라 높낮야싸 영정한 음정외 κj료 ~르내찌냐， 익}에의 7}락온 

음정의 혹우호 오르내리는 것이 사냐고 연속척안 요효내립을 

높낮이의 폭이 훨씬 미제한 것이 보홍이다. 

2. 언어 씻환에서 억양윤 때 훨요한가? 

양이 없는 얘에샀 없다. 어떤 갚아는 억양올 제외하 나타날 

없기 해뭄이다. 언어마다 억양의 형태와 기능은 마를 수 있￡냐 엑양윤 

필연척우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 아우리 짧은 한로악의 말올 발읍하머라 

기에는 

쏘는 /너1 

양이 얹히 냐타내게 마련 

들어 보면 양황에 따라서 여 

령， 우리 

다양한억 

로 말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빵하고 자신있는 태도흘 보이는 억양(농 

운 목소리에서 낮은 목소리로 떨어지는)으로 발음하는 /네/가 있는가 하 

변 J소극척이고 사무척인 억양(중간 놈이에서 낮은 북갔리로 내려오눈)~O_ 

딴음할 수도 았따. 단정척인 /녀북소리카 높값 쩌l 서 낮은데로 

억양이 있는자 차연 의심짜 놓삼각 태도를 섰야혔 /네 /C목소섹 

낮은 데서 높이 올라가는 억양)도 있올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네/라는 

낱말이 지닌 사천척인 풋위에 억양의 형태에 짜라 여러 차지 부차척안 의 

가미되어 천냥법옳 알 수가 



일찌기 앓본」에서 억 양에 판하여 

한바 있다. 자치커 놀이를 할 혜에 공격자가 공격울 시작해도 좋￡냐는 

확안의 뭇으로 /해 ?/하고 외치연 수비자가 곧이어 수\31 할 준비가 되었마 

는 뜻으로 /해/하고 답한다. 0] 혜 에 쓰안 말은 /해/라는 똑같윤 흩낱말 

이지만 공격자는 /해/를 오름 억양A로 발음하고 수비자는 내립 억양으로 

‘발음한다. 즉 공격 자는 오름 억 양올 사용하여 /해/라는 한토막의 말을 의 

품문A로 약융었고 추자는 1씨립 억양올 사용하여 /해/를 

꾼 것이 

책 법주틀 

이상에 

짜라척청 

긍정운과 의문문이라는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은 말하는 상황에 따라， 

수 있다. 상황과 운액에 

에 

양을 사용하면 어법이 찰웃일 뿐 아니라 망말이 되며 혜로는 오해의 소지 

마저 풀려 일으킨다. 짜라서 국어 교육에서 올바른 억양의 교육윤 필수척 

알 뿐아니라 어느 연에 뭇지 않게 중요한 분야업올 알 수 있다. 

3. 

위에서 셜명한 바와 같이 억양운 안간의 언어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 

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억양에 판하여 논의할 혜에는 두 가지 변을 고려 

해야 한다. 하냐는 억양의 형태요， 또 하냐는 억양의 기농이다. 형태와 

기놓은 불가분의 판계에 았다. 그러면셔도 형태는 기능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언어 형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억양에 있어서도 형태가 먼저 

있어야 71 
의 의미 

요성을지 

1) 억앙젝 혔 

다. 뿔만 아니라， 형태 

양의 연구에 있어서 형태는 

억양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가) 목소리의 높이， 냐) 목소리 높낮 

43 



이의 연화 방품， 다) 시작하는 ;청과 끝나는 점 사셔익 높햇야의 폭비 

의 높야는 억양싫 시작정의 높낮이 E 말한마. 억양의 지작첨 ~ 
~ 

이는 높올 수찮 낮울 수도 있 .31.. ::L에 딱라 기능에 차야카 냐타날 수 쩌s!.... 

묘로 풍요한 요소가 된다‘ ξ종소리의 변화 방향-온 시작챔에서 끝 정」ζ 

후 이동향 혜의 방향이 오릎。l 냐 연 내립이냐에 달라진다. 시작 

보다 놀차 요흥 억양이 혜따 낮아지변 내림 씩양이 띈다l 또한 

의 변화 방향운 았앓 방챈일 수도 없 이중 방향알 수오 있으커 또 

삼중 방향일 짱도 있다. 이중 방향셰 억양은 오르내쟁야나 내리오릎이 

된다， 그리고 삼중 방향휘 악양은 오르-내석양이나 내리-오졌-매립의 

억양」프로 실핸된다. 이와 같흔 옛화의 양향도 억향5끽 기놓에.:;훈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시작정과 ;융점 싸이의 폭응 한 억양 안와 

솥윤 폭;겼리와 낮윤 ‘확숫~l 감의 폭을 똥하는떼 01 것윤 음악에셔 발하는 

음정이라고 불 수 있다. 높낮이의 크냐 착오냐에 따라 억양의 기농 

이 란라므로 이 역시 좋요한 요소이다. 하따서 억양의 질제 행태는 위 

에 말한 써 싸지 요소가 척철차제 결합하여 이루어 내게 훤다.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만이 아니고 소리휘 네거 몇 걸이와도 했련이 갚으 

며 짝소의 용색과도 판설이 있다‘ 

한국어에서 췄헤 쓰이는 억양의 영 지 형태를 /써/싹는 흩음철올 중 

생」앙j융 여|시하면 같다. 

낮 내립 높 내립 ~.È.. 내 립 내리-요르-내립 

낮오름 높요릎 리-오릎 오르-내려-오톰 



위 그횡에서 아해싸 워 셨온 목소리 높이의 하한선과 

냐타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정선은 해당 음철의 상대척안 높낮이를 

표시하며 r=J윤 캉세를 발는 음철의 높이를 냐타낸다. 물론 여기서는 흩 

음절 /네/ 위에 없혀서 냐는 억양을 나타내으로 r=J는 억양의 시작점의 

높이를， 그러고 r-J은 억양의 끝의 높이를 표시한다. 

2) 억양외 

억양이 

과 나) 태 

가)품 

억양이 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가) 

요약할 수 있다. 

하냐는 품법척안 기능이다. 

영어의 “ You did it."야란 운장운 긍정문우로 되어 있으냐， 이를 오홈 억 

양A로 발음하면 의 운품A로 바뀐다. 즉， 위 의 문장의 쿠조를 “ Did you 

.do it?"오로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의 문문의 기 능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우쩌쌓에서 운장은 /어/라는 어미 

랩척안 마 자체로는 긍정과 의릎획 

‘않는다. 따앞 어 쩌 딴 썩 양01 각￡이 느냐에 따라셔 긍정 품이 촬 수j느 ~J2. 

의 뭄문。I 될 수도 있 다. 즉， “했어 ”라는 말을 오름 억 양으.로 발음하연 의 

문뭄이 되고 내립 억양으로 발음하변 긍정뭄이 원다. 

냐) 태도와 캄정의 천달 기능 

억양윤 운법척인 기농올 수행할 뿐 아니라， 상대땅에 대한 태도와 강정 

울 나타내눈 키놓용 지난다. 이며 앞에서 억양이 시작되고 뚱한냐는 목소리 

의 폭에 

있다. 태 

기로한다‘ 

구조를 

태도의 의며 7} 달라지는 

얘에 따라 달라지는 또 

”와 같은 품장윤 문뱀척으호 

l~ j 다”라는 활용 어마는 

정품이t!l는 것융 환형 히} 추고 있다. 그러고 긍정푼이 

동 내립 억양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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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억양 ò 로만 발음되는 것운 아니다. 혜로는 요름 억양우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혜에는 내립 억양 ò 로 발음될 혜와 다른 태도릎 냐타 

낸다. 이 경우에 내립 억양이 일반척인 단순한 종결의 의미를 나타낸다 

면， 오름 억양윤 발랄하고 천철한 태도를 냐타낸다. 같은 긍정품업에는 

툴림이 없.È..나 태도의 의마에는 커다란 차이가 들어낸다. 

4. 억양꽁 어1 다르다. 

이미 위에서 치혀한 바와 캠이 양 액양은 언어에 짜라 다르아‘ 

안들이 한국어률 배워서 말융 하는 것윷 들어 보면 에딘지 어색한 것을 

느끼게 되는레 이를 자세히 잘펴보면 억양이 한국적이 아니어서 그려한 

안상울 천달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발음이 정확하다고 해도 역양이 잘 

뭇되어 있기 혜문에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풀론， 이것은 한국어와 

외국어의 억양이 다르며， 외국안이 한국어의 억양올 켜절하게 구사하지 

뭇하였기 혜운。1 

말할 해에도 이 

가령， 우리의 

‘읽는 것을 들어 씩 

우리가 영어나 그밖의 

캡할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샤 

영어를 배우는 중학생 

억양 차이를 성감하게 된 

did not read it. 라는 눈장을 우리 냐하 중학생 은 흔히 다음과 갚아 읽 

는다. 

He 

위의 그립운 “He 

낮이와 강세 위 

1 다. 이것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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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not 

ι::"'.5:.. 

read it. 

문장융 발음할 째의 각 

안 억양의 형태를 나타내 

주는 종합적안 그립이므확 약 



커술할 얘 혼히 약다‘ 그러면 위의 그림에 관한 쉴영 

한다. 그렴에 냐타냥 바와 같아 중학생은 문장의 처음부터 목소리의 중간 

높이 로 “He did not read" 까지 를 읽 다가 it 에 와서 갑자기 강세 를 넣 고 

목소리를 높안 다음， 이어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내립 억양을 쓰.3z.. 

었 다. 즉. jitj라는 마지 막 낱말에 억 양의 핵 (Nucleus) 을 둔 것 이 다. 그 

러나 이것은 f쳤상 한만씩 역앙: 슬성올 그대로 영어에 옮겨 놓용 젓이 

다. 품장의 열 짱;설에 :강서 1 씩양쐐 핵을 규칙쳐우로 놓는 

판을 중학생운 썽쩌샤윷 읽 융 에서11 그대로 척용한 결과。1 다. 

과는 대단히 했아당지 않겠 약양이 씌고 만다. 영에다운 억 

캉세와 억양외 핵윷 쑤써 책썩，윤 약음철로 발음되는 것이 

따라서 외 국안에 게 올바른 한국어 를 교육하고 또 한국안에 게 을바른 외 국 

어률 교육하기 위해서는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의 억양을 비교 분석하여. 

그 바탕위에서 체계척인 교육을 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억양운 항엔에 하라서도 형태와 기능이 다를 수 있다. 서울과 경커 및 

중부의 이른바 표풍양 액찍 씩양짜 경상이냐 함경， 제추 풍치셰 액 

같지가 않다. 빼@없는 차야가 섬하썩 익사 소통에 혼란이 일어 

다. 몇년천 쑤산의 어 식당에서 쩡험한 일은 방언간의 억양 

설명하여 준다， 식사흘 종엽원이 날라 

한 그릇 부족차였약‘ 꽤서 종염원솥 불러 밥 한 그릇이 오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종업월은 이렇게 답하였다. 이 그립에서는 운장와 

음철올 말음판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두선 사이에 적정 표시한것이다i 

이 대당을 

니 보고 있을 

있다는긍정 

빅t 

야 하 냐 어 

안 웠 에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한 

한 그릇 오지 않았다"는 

요지 않았읍니 까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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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안치가 분명하지 않였다. 위의 그립에서 보듯이 말의 끝。I 내렴 억양..!!... 

j료 되어 있으므로 표준말 사용자는 이를 긍정품으로 이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종엽원의 표정이냐 상황」농로보아셔는긍청문일수가없지 않은카! 

결국 종업원이 의도한 것은 의운문으로 판명이 되었A냐 이 같운 억양의 

차이는 잠시냐마 오혜를 일으키고 만 것이다. 만약에 이와 같윤 상황이 

써울에셔 얼어 났다면 종업원윤 야려한 억양올 사용하였을 것이다. 

나 요 

합 이 하 안 왔 어 

휴 서울의 종엽‘원이 그려한 상황에서 사용할 억양은 끝에서 목소리가 올라 

카는 요륨 억양이며 。l 로셔 의품품율 만드는 것이다. 방언의 차이란 단순 

히 흩소리와 닿소리 짜위의 낱낱의 소리앓에서만 차이 7} 냐는 것이 아니 

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억양에셔도 차이를 보안다. 짜라서 표준말 교육 

에셔는 표준말 억양과 사투리 억양율 대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억양울 지도하지 않으면 얀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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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에판한말 : 

방울 :(D 앓용쐐붉응 송땅거| 캡데기를 만들고 아가리를 쫓 끽꺼1 

쩨 껏」κ 속611 천첸을 넣어 흔들연 소리가 

<ID설같아 천 철워 닝야 ió] 

E 눈방울 ;정기 있게 보이는 눈얄 

양방울: 땅의 물방울 

말방울: 말의 목에 다는 방울 

: 물방울: 렐어져 냐온 물의 작윤 멍이 

빗방울 : 점첨이 옐어지는 빗물의 방울 

: 왕방울:흔 방움 

: 이슬방울 : 햇체에 윷처 형 않랐 01 슬 

솔방울: 

죽방울: 

: 매방울 u니 

: 콧방울 :해짝 쪼효 쓸4숭;5}게 내만 부분 

퉁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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